
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까지 2026

년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

(APC)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

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.

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

번 국비 공모사업은 농산물 집하부

터 선별, 포장, 저장, 출하까지 전

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설과 장비 구

축을 지원한다. 제주도는 현대식

유통센터 구축을 통해 농산물 품질

관리와 물류 효율을 끌어올리겠다

는 계획이다. 오소범기자

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JDC)

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 지정면

세점이 주류 매장을 전문화하는 등

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고객 맞이에

들어갔다.

JDC는 제주공항 지정면세점의

고객 관점의 동선을 개선하고 최신

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확장

에 중점을 두고 리뉴얼 오픈했다고

30일 밝혔다.

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류 매

장의 전문화다. 최근 2030세대를

중심으로 확산된 위스키 사케 열풍

에 맞춰 주류 매장을 대폭 확장하

고,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 6개를 새

롭게 선보이고 있다.

신규 입점 브랜드는 일본 사케

대표 브랜드 닷사이 , 깔끔한 맛

으로 음식과의 페어링이 뛰어난

핫카이산 , 중국 프리미엄 백주

마오타이 , 프랑스 명품 코냑 레

미마틴 등이다.

위영석기자 yswi1968@ihalla.com

제주에서 육성된 신품종 만감류 6

종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.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

도내 육성 만감류 신품종 6종 농가

보급 면적이 올해 40.3㏊에서 내년

79.1㏊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

다고 30일 밝혔다.

농업기술원은 소비자 선호도를

높이고 농가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

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향, 달

코미, 가을향, 설향, 맛나봉, 레드스

타 등 총 6개 신품종을 육성해왔다.

이들 품종은 품질이 좋고 열과율

이 5% 이하로 낮아 농가 선호도가

높은 것으로 분석됐다.

6개 신품종 만감류 재배 면적도

2022년 2.6㏊, 2023년 8.2㏊, 2024년

20.1㏊, 2025년 40.3㏊로 매년 늘고

있다.

농업기술원은 신품종 보급 기반

강화를 위해 도내 28개 묘목 업체

와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

2030년까지 재배 면적을 189㏊까지

늘릴 계획이다.

품종별 계약 면적은 가을향 11.9

㏊, 달코미 39.6㏊, 우리향 46.5㏊,

설향 23.4㏊, 맛나봉 33.6㏊, 레드스

타 32.4㏊이다.

한편 내년 묘목 생산량은 총 6만

5000주(38.8㏊ 분량)로 올해 대비

1만5000주 증가했으며, 이 중 우

리향 이 전체의 56%를 차지해 가

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 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제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

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.

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

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

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수

는 2542호로 한 달 전보다 34호

(1.3%) 감소했다. 지난해 11월 역

대 최고치인 2851호를 기록한 이후

지난 7월 2486호까지 줄었고 지난

8월 2621호로 증가한 이후 다시 감

소세를 보이고 있다.

하지만 소위 악성으로 불리는 준

공 후 미분양은 10월 중 330호

(20.2%)가 더 늘어 1965호로 역대

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

1746호를 넘어섰다. 이같은 증가세

는 전국 17개 시 도 중 충북 54.1%

(753호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

치다. 10월 준공주택이 638호로 지

난해 328호보다 94.5%나 폭증했기

때문으로 분석된다.

준공 후 미분양은 올들어 지난 3

월 1605호, 8월 1608호까지 감소했

지만 9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더

니 10월에는 급증했다.

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

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도

지난 10월 주택 인 허가는 486호로

지난해 10월 196호보다 148.0%나

폭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

하지만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해

294호보다 68.7% 줄어든 92호에 불

과했고 주택 매매량은 771호로 지

난해 10월 614호, 지난 9월 513호보

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

전월세 거래량도 2159호로 지난

9월 2394호보단 감소했지만 지난해

1824호보다는 18.4% 증가했다.

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

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기

는 하지만 여전히 악성 물량이 계

속 쌓이며 건설사들을 유동성 위기

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

했다. 위영석기자

당첨번호 1, 2, 4, 16, 20, 32

2 등

보너스숫자
45

1 등 6개 숫자 일치

2 등
5개 숫자+

보너스숫자일치

3 등 5개 숫자 일치

4 등 4개 숫자 일치

5 등 3개 숫자 일치

로또복권 <제1200회>

▶제주은행 서귀포금융센터=1일 개점 56주년을 맞

는 제주은행 서귀포금융센터(센터장 박상언 사진)

는 56년간 서귀포 지역 금융의 한 축을 맡으며 지역

과 함께해 온 대표 금융창구다. 개점 이후 주민과

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상담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디지털 금

융 이용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박상언 센터장은 앞으로도 서귀포 지역 금융을 성실히 뒷받침

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. ☎ 733-6161.

▶참조은새마을금고=오는 3일 창립 49주년을 맞는

참조은새마을금고(이사장 유철수 사진)는 제주시

한림읍을 중심으로 한 서민 밀착형 금융기관이다.

적극적인 금융 마케팅과 회원 만족 서비스로 자산,

공제 총 2000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내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2022

년에는 연동지점을 신설하면서 본 금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.

유철수 이사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마을금고로 따뜻한

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고 말했다. ☎ 796-4141.

▶동성보일러 제주총판=오는 3일 창립 31주년을 맞

는 동성보일러 제주총판(대표 강종진 사진)은 고품

질 보일러 공급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 만족도를

높이고 있다. 또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

해 절약형 보일러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고장 여부를 확인

할 수 있는 벽걸이형 보일러 등으로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.

강종진 대표는 보일러 판매 및 설치, A/S 종합관리 시스템을

구축해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다 고 말했다. ☎ 758-9000.

▶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=오는 4일 창립 9주년을

맞는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(원장 강동우 사진)

는 더블유에스오디올로지 덴마크 프리미엄 보청기

제주전문점이다. 장인정신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

탕으로 자연스러운 소리 에 집중해 온 와이덱스는 보청기 선택의

기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. 특히 하이엔드 보청기의 완성을 알

리는 스마트RIC 제품을 출시했다.

강동우 원장은 이명전문케어센터를 개설해 더욱 노력하고, 항

상 연구하는 청능재활센터가 되겠다 고 말했다. ☎ 755-1005.

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(12월 1~7일)

2025년 12월 1일 월요일6 경 제

제주 준공후 미분양 주택 사상 최고치 쌓였다

쿠팡, 개인정보 노출계정 3370만개 유출 국내 이커머스(전자상거래)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

고가 발생했다.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. 이는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의 정보에 해당하며, 사실상 쿠팡

전체 계정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.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. 연합뉴스


